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I. 청년 실업의 심각성 : 현황과 원인 분석

기업의 신규 채용 감소 및 수요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교육제도에 따른 청년의

구조적 실업 증대

- 경제위기 이전까지 청년층 실업문제는 그다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음.

- 그러나 현재의 청년층 고실업 문제는 과거처럼 경제성장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1998년 2월 이후 경기회복에 따라 전체 취업자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졌음에도 청

년층의 취업자 증가가 미진하고 실업 문제가 지속됨.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고실업의 구조적 원인의 하나는 절대적인 취업기회 감소임 .

·또한, 신규학졸자 중심의 채용관행에서 경력자중심의 채용으로의 전환이라는노

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도 한 원인임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인 요인은 교육시장에서의 인력양성체계가 노동시장에서

의 노동력 수요구조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데서 발생함.

○ 올해 신규대졸자 취업률은 50%에 그칠 전망

- 1999년 3월에 대학(원) 및 전문대학의 신규 졸업자 316천명 가운데 53%만이 일자리

를 찾았지만, 2001년 대학(원) 및 전문대학의 신규졸업자의 경우 3월 현재 졸업자중

취업자의 비율은 5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이들 신규대졸자의 올해 3

월 실업률은 28.8%로 , 99년의 27.6%, 2000년 23.9%에 비하여 크게 증가할 것으

로 전망됨(<표 1> 참조).

○ 기업의 과도한 신규 채용 감소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의 감소

- 청년층 인구의 감소율은 7.3%인데 비해 취업자의 감소율은 12.5%(<표 2>참조 )



·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97년 515만 명에서 2000년 451만 명으로 급감

· 청년층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중도 1997년 45.1%에서 2000년에는 42.6%로 감소

·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지불능력이 1999년 이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

규학졸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은 크게 둔화하였음을 보여줌. 이는 경기 악화에

기업이 과도하게 대응한 결과로 보임

○ 학교를 마치고 첫 일자리를 얻기까지 8.5개월 소요 ,

- 한국노동가구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자료(2000년 조사)에 따르면, 최종학교

를 마치고 첫 일자리에 진입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8.5개월에 이르고 있음.(<

표 3> 참조 )

- 학교를 마치고 난 뒤 3개월내의 취업률이 42.8%에 불과 , 첫 일자리를 획득하기까

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첫 일자리의 1/ 3은 하향 취업 및 일자리 불일치 (job mismatch) 경험

- 응답자의 1/3이 첫 일자리의 수준이 자신의 교육수준, 기술 및 기능 수준보다 낮다

고 답변하여 하향취업이 상당수 존재함을 알 수 있음. 또한 자신의 전공·계열과

첫 일자리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9%에 이르고 있음.(<표 4> 참

조 )

· 이러한 하향 취업 및 일자리 불일치는 고학력자일수록 높게 나타나, 대졸자에

게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업상태에 있거나 ,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구직활동도 않는 청년은 2000년

현재 105.4만명

- 실업상태에 있거나, 교육훈련을 받지 않으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존재하는 유휴인력

규모는 청년층 인구의 12.2%에 이르는 1,054천명에 이르고 있음.(<표 5> 참조 )

· 2000년 현재 청년 인구 가운데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은 334천명이지만, 교육훈련

을 받지도 않고 경제활동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은 이보다 훨씬 많은 721천명

에 이르고 있음.

· 학력별 유휴화율은 중졸 이하 5.0%, 고졸 15.8%, 전문대졸 이상 15.6%로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저학력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현상과 아울러 우리 나라의 경우 고학력 청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유휴인력화

문제가 심각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

· 우리 나라 청년층 100명 가운데 12명이 유휴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청년층의 노

동력 활용도가 낮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되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함.

<표 1> 신규 대졸자의 3월 경제활동상태 추이

(단위 : 천명, %)

1999 2000 2001*

취업자 168 (53.1) 181 (54.7) 173 (50.0)

실업자 64 (20.2) 57 (17.3) 70 (20.2)

비경제활동인구 84 (26.7) 93 (28.0) 103 (29.8)

전체 316 (100.0) 331 (100.0) 346 (100.0)

주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패널화하여 1,2월에 재학상태에 있다가 3월에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 사

람들의 3월 현재 경제활동상태를 분석한 것이며, 2001년은 전망치임.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내부자료, 2001.4

<표 2> 청년층 인구 구성의 추이

(단위 : 천명, %)

1997 1998 1999 2000 증감분 증감률

취업 5,152 4,422 4,344 4,510 - 642 - 12.5

실업 314 612 538 375 61 19.5

비경활 5,958 5,993 5,938 5,705 - 252 - 4.2

· 재학 비경활 4,056 4,105 4,096 3,978 - 78 - 1.9

· 비재학 비경활 1,893 1,885 1,837 1,723 - 170 - 9.0

계 11,423 11,027 10,820 10,590 - 833 - 7.3

취업비율 45.1 40.1 40.1 42.6

실업률 5.7 12.2 11.0 7.7

재학비율 35.5 37.2 37.9 37.6

주 : 재학자는 학교를 재학 또는 휴학중인 자를 말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각년도

<표 3> 첫 일자리로의 취업률 (단위 : 명,

%)



표본수 3개월내 취업률 취업률

졸업년도

1997 160 45.6 85.6

1998 163 37.4 82.2

1999 172 47.1 79.1

2000 229 42.8

평균 1,690 43.8 81.4

주 : 2000년 졸업자의 경우 졸업월과 면접월 사이의 최소 기간이 3개월 정도이므로, 취업에서 우측절단

(right censoring)자료가 다수라는 점에 비추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함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가구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자료, 2000 조사

<표 4> 일자리 불일치

과잉 적정 과소

교육수준

고졸이하 32.2 67.5 0.3
전문대졸 32.7 64.7 2.6

대졸 46.5 53.5 0.0
전체 34.0 65.3 0.7

과잉 적정 과소

기술 및

기능수준

고졸이하 29.3 68.3 2.4
전문대졸 32.1 66.7 1.3

대졸 38.1 60.8 1.0
전체 30.9 67.1 66.3

불일치 적정 일치

전공·계열

고졸이하 32.8 66.7 0.5
전문대졸 30.1 68.0 1.9

대졸 37.4 61.6 1.0
전체 32.9 66.3 0.8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가구패널 3차년도 청년층 부가조사자료, 2000 조사

<표 5> 청년층의 유휴화 규모 (단위 : 천명, %)

실업자

(A)

비통학

비경제활동인구

(B)

실업률

유휴화

규모

(A+B)
유휴화율

전체

중졸이하 37 106 12.8 142 5.0

고졸 203 484 8.7 687 15.8

전문대졸 이상 94 131 7.8 226 15.6

계 334 721 8.8 1,054 12.2

주 : 1)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2) 유휴화율 = (실업자 + 비재학 비경제활동인구) / 인구

3) 청년은 남 15∼29세, 여 15∼24세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00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I. 기존 청년층 실업 정책 평가

일시적 일자리제공을 위한 청년층인턴제

- 일시적 일자리제공정책인 청년층인턴제는 신규채용 대체, 단순업무 한정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정규직 채용으로의 전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음

IT직업훈련을 통한 청년층 실업자 흡수

- 양적으로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공급자중심이고 질 관리 미흡으로 산업인력수요와의 괴리

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부문별 인력수급 불균형을 완전히 해소하는데 역부족인 상태임

취업 정보 제공 및 알선 기능 강화

- 청년층에 특화된 취업알선 및 직업상담 기능이 미흡하며, 청년층 취업지원 기관간의 연계

성이 부족하다거나, 대학의 취약한 취업지원 기능을 개선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II. 정책의 기본방향

단기청년층실업대책과 중장기 교육 및 노동시장 정책

-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인 청년층 미취업·실업에 대한 단기적 대책

- 이행에서의 문제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대책인 중장기적 관점의 교육 및 노동시장

정책

청년층 실업은 실업자 개인의 문제나 노동시장의 문제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가족, 지역사회, 기업, 중앙 지방정부가 모두 이해관계를 가지는 문제임

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중장기 교육훈련 및 노동시장 정책의 기본방향

- 장 단기 노동시장수요를 고려하는 각급 학교교육의 시장성 제고

- 학교와 시장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산학협동체계의 구축

- 수요자 중심적 직업훈련 시스템의 구축

- 학교-노동시장 전환과정의 유연화를 통한 청년층 노동력의 유휴화 방지

- 미취업 취약청소년층에 대한 특화된 관리 체제 구축

III.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정책 과제

○ 학교교육에서의 시장지향성 및 경쟁 제고

-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학과·교과 과정의 운영

·중등·고등교육부터 평생교육까지 각급 교육수준에서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도록 교육체제와 학과과정을 개편

·산업별 직종별 인력수요전망에 근거한 대학교육의 학과 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계획적인 교원 충원 시스템의 구축

·교원충원에서 인력에 대한 이해관계자들(기업, 교육훈련기관, 정부, 학부모)의

견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학교교육인력(교원)을 거시적 확충계획에 따른 양적 확대로부터 중앙산학협동위원

회 (가칭) 또는 지역별 산학협동위원회 (가칭) 등을 활용한 지역별 분야별 인원

확충계획 수립에 따라 확충하는 미시적 정책으로 전환

- 고교평준화의 보완책으로 과학고- 외국어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교를 확대하여

중등교육의 다양성을 증대시켜 급변하는 노동시장수요에 부응

- 대학의 학과별취업률 공개 및 평가 등 대학평가제도의 혁신을 통해 교육의 질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교육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대학간 교육 경쟁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함



○ 학교와 기업체의 효과적 연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 학생과 기업의 연계 강화

·인턴제를 청년층을 위한 단기적 실업대책으로 한정하지 않고, 제도화된 산학연

계시스템으로 발전시킴

·인턴제 제도화를 위해 기업에게 조세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

- 교사·교수와 기업의 연계 강화

·교사와 교수들이 산업현장에서의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창출함

·교원의 기업체연수프로그램 프로그램 등을 개발, 기업체연구진과 학교의 교

수·연구진의 교환프로그램 개발 지원, 기업체의 프로젝트에 교수 참여 지원,

교과과정 개설 및 개편에 기업체와 교수의 공동 참여 지원

○ 고졸청년미취업자의 대학진학욕구와 취업능력제고를 결합

- 특화된 실업계 중등교육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전문대학이나 대학에서의 교

육으로 연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 수준의 제고

- 초- 중등교육에서부터 직업세계에 관한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함

- 대학교육 1년차부터 취업 및 창업론 (가칭) 과목을 개설하여 학생의 직업의식

고취 및 관련 정보에의 폭넓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함

- 직업정보·창업프로그램·이력서 작성법·면접기법·프리젠테이션·회의 진

행방법 등에 대하여 교육

○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이행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분석이 필요

- 학교교육·노동시장 이행과정 파악을 위한 청년패널 조사자료(youth panal), 졸

업생추적조사(graduates survey) 등을 구축하고, 중장기 인력수급전망을 통한 교

육정책의 방향을 설정함



- 직업세계와 노동시장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청소년들이 이

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함

○ 취업연령 차별 금지

- 최소한 특정연령계층이 경제·사회적으로 배제(lost generation)되지 않도록 취업연

령 제한을 설정하지 않도록 감독 강화

○ 청년층 고용 및 실업 정책의 효율성 제고

- 일자리제공

·인턴제를 정규직 일자리로의 이행을 제도 설계를 개선함

·취약청소년층을 위한 사회복지 및 공공서비스 관련 영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

기회 창출

·청년층의 기업가활동(Entrepreneurship) 강화 프로그램 추진

- 직업훈련

·청년층 직업훈련의 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 지속 추진

·IT 고급 직업훈련의 확대

·고졸 미취업자의 취업 능력 제고방안 마련

·해외 교육훈련 지원

·제대군인의 직업적응 대비 훈련 실시

- 취업알선

·대학의 진로 상담 및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 지원

·지역단위 학교- 학생회- 고용안정센터- 기업간 취업네트워크 구축

·청년층 미취업자를 위한 패키지화된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 정책 수립


